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中 일일 동향
(KIC중국, 2021.3.11)

□ 2021.3.11.(목) 10:25:37 기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 (腾讯新闻)

ㅇ 3월 10일 0시-24시 31개 省 확진자 총 11건, 모두 해외유입 사례(상하이 5건, 쓰

촨 3건, 광둥 2건, 푸젠 1건)

□ 2021.3.1.(월)~3.11.(목)

ㅇ 中 신규 확진자 11명 증가, 모두 해외유입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이하 위건위)는 10일 0시~24시 본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11명(해외유입 11명), 신규 퇴원 환자가 7명, 사망자가 0명, 의심 환자는 0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재 확진 환자는 181명(해외유입 176명), 누적 신고 확진자는 9만 18명

(해외유입 5115명), 누적 퇴원 환자는 8만 5201명(해외유입 4939명), 누적 사망자는 4636명(해외유입 

0명), 의심 환자는 0명으로 집계됐다.

  위건위는 본토 이외 홍콩특별행정구에서 1만 1128명(퇴원 환자 1만 675명, 사망자 203명 포함), 마

카오특별행정구에서 48명(퇴원 환자 47명 포함), 타이완 지역에서 978명(퇴원 환자 936명, 사망자 10

명 포함)의 확진 환자가 집계됐다고 전했다.(卫健委, 2021.3.11.)

ㅇ 中, 美 포트 데트릭 생물실험실 ‘조사’ 촉구…외교부 “중국처럼 조사에 협력하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9일 정례 기자회견을 주재했다.

  자오 대변인은 중국 관원이 미국 포트 데트릭(Fort Detrick) 생물실험실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이런 종류의 실험실이 위험한 병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구가 공중 건강에 잠재 

위협을 조성하는지,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런 종류의 실험실이 더 엄격한 외부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했다.

  자오 대변인은 “유관국도 중국처럼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원 조사에 협력하길 바란다”며 

“중국은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 유관국도 그렇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人民网, 2021.3.10.)

ㅇ 모잠비크, 중국 원조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동

  3월8일, 아르민도 티아고 모잠비크 보건장관이 모잠비크 마푸토에서 중국 궈야오(國藥)그룹의 코로

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아르민도 티아고 모잠비크 보건장관이 모잠비크 정부가 8일 수도 마푸

토에서 개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동식에서 솔선수범으로 중국이 원조한 궈야오그룹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모잠비크에서 최초로 중국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되었다.(新华社, 2021.3.9.)

ㅇ 우르과이 부통령 및 보건부 장관, 중국 코로나19 백신 접종

  베아트리스 아르히몬 우르과이 부통령과 다니엘 살리나스 공중보건부 장관이 8일 수도 몬테비데

오의 한 병원에서 중국 제약사 시노백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新华社, 2021.3.10.)


